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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에게 있어 비장애 형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 가정에

서 형제가 실제 경험하는 음악 활동의 형태, 유형, 빈도를 알아보고 그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

동의 형제 관계 인식 및 장애 수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장애 형제와의 놀이 및 음악 경험과 그에 따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음악 공유 경험의 유형, 수준, 강도에 따른 형제 

관계 인식과 장애 수용도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 형제와

의 음악 공유 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성과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특히, 형제간 음악 활동 동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소통의 균형성 등의 구체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비장애 아동이 장애 형제에 대해 

지각하는 친밀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 수용도는 형제간 상호작용이 

없거나 비장애 아동이 장애 형제를 주도하는 경우, 장애 형제에게 양보하며 진행하거나 동등

하게 소통하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비장애 형제가 공

유하는 음악 경험의 고유한 의미와 이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인식과 관련된 유용한 기초자료

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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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장애 형제는 장애 아동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신체적ㆍ정서적 등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최근에는 이들의 역할이 장애 

아동의 치료교육적 접근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anda, 2015; Chang, 2021). 형제

자매(이하, 형제)는 아동이 최초로 경험하는 또래집단이자 개인의 사회화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Joo & Lee, 2016),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을 포함해 발달기에 

있는 다양한 아동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Im, 2010). 형제간에 공유되는 

경험은 사회 및 학교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Kang, 2021; Koh, 
2022; Pike, Coldwell, & Dunn, 2005),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다양하고 충분한 형제 관계 

및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다(Lee & Kweon, 2009). 
이러한 중요한 영향에 반해, 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의 발달적 이슈로 인

해 상호 호혜적이고 동등한 형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toneman, 2005). 
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 아동은 생애 전반에 걸쳐 장애 형제를 돌보거나 돕는 경우가 많고

(Shin, 2002), 이로 인해 형제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적 교류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비장애 아동에게 적응적 이슈와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다(Koh, 2022).

선행 연구에서는 비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

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정서 조절과 사회 기술 등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비장애 형제에 대한 개입이 성인기 이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반면(Joo & Lee, 2016; Park & Seo, 2023), 비장애 형

제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의 지원 요구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기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성인기와 아동기는 발달적 이슈가 다를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연구 결과

를 아동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비장애 형제들을 대상

으로 형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대해 조사하였고, 비장애 형제의 연령대, 성별, 
장애 유형에 따라, 기대와 욕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You, 2002).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형제들의 실제적 요구에 충분히 기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음악이 가정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정 구성원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이 확인

되면서, 최근 장애 아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장애 아동의 가정에서 활용되는 음악은 장애 아동에게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정 내의 음악 환경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Rushton & Kossyvaki, 2021; Steinberg, 
Shivers, Liu, Cirelli, & Lense, 2021). 또한, 가정 내의 음악 활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보호자

의 인식에 따라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는데(Sa & Kim, 2017),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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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 결과들은 장애 아동의 가정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 각 가정의 고유한 상황이나 

음악을 통한 관계적 혜택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가족 중심 접근(family-centered care)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 형제와 비장애 아동

을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비장애 형

제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음악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장애-비장애 형제가 함께 중재에 참여하였을 때, 형제간 상호작용과 친밀

도, 긍정적 관계적 경험 및 장애 형제의 공동주의 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며(Cho & 
Moon, 2022; Jung, 2023; Montgomery, 2015), 이러한 중재가 장애-비장애 형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이러한 중재를 통해 형제간 직접적인 접촉과 관심이 

증가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 개입이 없는 일상생활에서는 형제 갈등이나 경쟁의식에 부

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나 가

정 환경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Jung, 2023). 
이와 같이 비장애 아동을 포함하는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실제로 형제 상호작용 향상

을 위해 악기연주를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

한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적절한 중재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과 필요를 

조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비장애 형제의 관계를 지원하는 중재를 시행하기 전 

연구자가 형제 관계에서 비장애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필요에 적합한 교육

을 제공했을 때, 비장애 아동의 이해도와 장애 수용도가 높아져 효과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Kim & Lee, 2020). 이러한 점에서 고유한 필요와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중재의 실제적

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 아동 가정의 상황을 조사한 

연구는 부모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향(Jeong & Yoo, 2022; Jin, 2022)이 많았고, 장애 아동의 

가족 지원에 있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De Caroli & 
Sagone, 2013)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아동이 직접 응답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장애 아동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실제 비장애 아동은 장애 형제와 어떠한 음악 경험을 공유하는지, 그 유형과 수준에 따

라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형제에 대한 인식과 장애 수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는 가정에서 어떠한 음악 경험을 공유하는가?
1-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놀이 과정에서 음악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1-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음악 활동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가?
1-3.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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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형

제에 대한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2-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유무에 따라 비장애 아동

의 장애 형제에 대한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2-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

의 장애 형제에 대한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3.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

용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3-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유무에 따라 비장애 아동

의 장애 수용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3-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

의 장애 수용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대상자 모집과 연구의 모든 절차, 윤리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ewha-202404-0017-01), 그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본 연

구의 참여자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비장애 아동은 

신경발달장애로 진단받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손위 혹은 손아래 형제로 두며 최근 5
년 안에 장애 형제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Google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자조모

임 사이트에서 담당자의 연구 절차에 대한 승인을 얻어 공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장

애 형제가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내 복지관에서 승인을 받아 복지관 내 알림판에 안내문을 게

시하였다. 이러한 공고를 통해 자녀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으로 밝힌 부모에 한 해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므로, 동의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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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에 한 해 부모가 기재한 아동의 전화번호로 설문 URL 주소를 제공하였고, 아동이 직접 

전달된 URL로 접속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동의 획득 과정에서, 대
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문항의 개수와 소요 시간 

등을 안내한 연구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 도구

1)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

본 연구의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가정 내 놀이 공유 경험, 가정 내 음악 공유 경험 

및 인식의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비장애 아동이 인식하는 형제 관계와 장애 수용

도를 평정하는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가정 내 공유 경험은 장애 형제와 비장애 아동이 실제로 

공유하는 활동, 놀이의 유형, 시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음악 공유 경험과 관련하여서

는 음악 경험 유형, 수준, 강도에 대해 비장애 아동이 인식하고 느끼는 바를 묻는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Researcher-constructed Survey Items

Category Question items Number 
of items

Basic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the
neurotypical child Gender, age 2

Information about the 
sibling with disability Gender, age, and diagnosis 3

Family information 1

Shared 
experiences 

at home

Shared experiences
at home

Time spent on shared daily activities 2

Time and types of shared play activities 3

Shared music 
experiences 

at home

Experiences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s between siblings

10

Amount of music use during play

Frequency and duration of shared music experiences

Level of interaction

Criteria for music selection for music experiences

Participants’ 
perception

Perceptions on emotions felt during music experiences
12

Perceived enjoyment and challenges during music experiences

Total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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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제 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제 관계 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SRQ)는 Furman
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하고 Park과 Chung(1996)이 번안한 것으로, 형제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친밀성(21문항), 형제 

갈등(9문항), 상대적 지위ㆍ권력(12문항), 경쟁의식(편애지각)(6문항)의 총 네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상대적 지위ㆍ권력의 일부 문항(4, 6, 20, 22, 36, 38)은 역으로 점수화한다. 척도 전

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84이고, 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친밀성 .93, 형제 갈등 .85, 
상대적 지위ㆍ권력 .81, 경쟁의식(편애지각) .77이다.

3)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 검사 도구는 Favazza와 Odom(1997)이 제작한 

유아용 수용척도(Acceptance Scale for Kindergartners: ASK)와 Esposito와 Peach(1983)의 Primary 
Student Survey of Handicapped Person(PSSHP)를 Yoo(2009)가 번안ㆍ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이

다.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상자들에게 질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장애 개념

에 대한 6문항의 질문은 제외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을 3점 Likert 척도로 문항에 따라 ‘아니

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로 평정한다.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 척도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

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은 5문항으로 신뢰도 .78, 장애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는 6문항으로 신

뢰도는 .83이다.

4. 타당도 검증

본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 아동의 발달과 특

성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음악치료 임

상 경력이 있는 음악치료 전문가 1인에게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후 문항 순서, 
주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5. 데이터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 후 IBM SPSS Statistics 2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설문 참여자인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기본 정보와 가정 내 활동 및 놀이 공유 현황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음악 공유 경험과 관련하여 유형, 수준, 강도를 범주로 나누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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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장애 수용도,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음악 

공유 경험 유무에 따른 형제간 놀이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참여자 정보

본 조사의 설문지는 총 6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미응답 및 불완전한 응답을 포함한 2부를 

제외한 59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59명으로, 지적장

애ㆍ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의 신경발달장애로 진단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형제로 둔 만 9
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이다. 대상자(비장애 아동) 성별은 남아가 27명(45.8%), 
여아가 32명(54.2%)이었고, 장애 형제의 성별은 남 33명(55.9%), 여 26명(44.1%)이었다. 장애 

형제의 진단명은 지적장애 81.4%, 자폐스펙트럼장애가 18.6%로 집계되었다.
장애 형제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손위 38명(64.4%), 손아래 21명(35.6%)으로 장애 형제

가 손위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59명 중 45명

(76.3%)이 부모, 조부모,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14명(23.7%)은 부모, 형제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Variable N = 59
Demographic information of neurotypical child

Sex (male : female), n (%) 27 (45.8%) : 32 (54.2%)
Mean age (years), M ± SD 9.89 ± 0.6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sibling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x of sibling (male : female), n (%) 33 (55.9%) : 26 (44.1%)
Mean age of sibling (years), M ± SD 10.67 ± 2.3
Diagnosis of sibling, n (%)

Intellectual disability (ID) 48 (81.4%)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11 (18.6%)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 (neurotypical) (older : younger), n (%) 38 (64.4%) : 21 (35.6%)
Family composition, n (%)

Parents + sibling 14 (23.7%)
Parents + grandparents + sibling 45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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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에서의 대상자-장애 형제간 놀이 및 음악 활동 현황

1) 가정에서의 대상자-장애 형제간 놀이 현황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된 놀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명 중 56명

(94.9%)이 공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해 세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일상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은 일 평균 8.6시간, 그 중 놀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일 평균 2.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형제간 놀이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로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각자 다른 놀이를 진행’이 21.4%, ‘장난감이나 도구 등을 공유하지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없이 진행’이 23.2%로 놀이 중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룹과 일

어나지 않는 그룹의 수치가 비슷하였다. 진행하는 활동을 묻는 문항에서는 블록 쌓기, 역할 놀

이와 같이 ‘도구나 장난감을 사용한 놀이’가 78.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가정에서의 대상자-장애 형제간 음악 활동 현황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된 음악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9명 중 32
명(54.2%)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와 장애 형제와의 놀이 중 음악 활동을 하며 진행하는 

비중을 묻는 문항은 Likert 10점 척도로 1점을 ‘음악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10점을 ‘음악 

활동만 한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대상자들은 평균 7.1의 비중으로 놀이 중 음악 

활동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악 경험의 주 평균 진행 빈도와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2-3회’ 진행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회 평균 진행 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이 43.8%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37.4%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시 활동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악기나 소리가 나는 도구 등을 같

이 연주함’이 53.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

해 같이 음악을 만듦’이 18.8%로 뒤를 이었다.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이 진행되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 ‘형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에 32명 중 16명이 

응답하며 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형제와 노래나 연주 차례를 주고받거나 적당한 소통

을 함’에 13명(40.6%)이 응답하였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음악 활동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악기연주’가 5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음악 활동 시 사용하는 음악의 선곡은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함께 상의하며 선택함’이 8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사용한 

음악은 ‘가요’가 65.6%의 비율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동요’가 28.1%로 그 뒤를 이었다.



곽윤 / 장애 형제와의 음악 공유 경험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형제 관계 인식 및 장애 수용도  27

3.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인식

가정 내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에 대한 비장애 아동의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했

을 때, 그 결과 평균 4.1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이 4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장애 형제와 동등하

게 의견을 나누며 함께 맞춰감’이 71.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비장애 아동이 주도하고 

장애 형제는 그에 따라감’과 ‘장애 형제에게 맞춰서 양보하며 진행함’은 각각 4명(12.5%)이 응

답하였고, ‘장애 형제와 의견을 나누거나 말하는 것이 거의 없음’은 1명(3.1%)이 응답하였다.
대상자에게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형제간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 및 흥미에 대해 조사

하기 위해 관련 문항들을 구성하고 Likert 10점 척도로 1점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흥미를 느

끼지 않는다’, 10점은 ‘많은 관심을 보인다/흥미를 느낀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
사 결과, 대상자들은 음악 활동 시 장애 형제가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을 평균 7.9점으로, 자신

이 장애 형제에게 보이는 관심은 평균 8.1점으로 응답하였다. 음악 활동 시 장애 형제가 음악 

활동에 느끼는 흥미는 평균 8.3점, 자신이 음악 활동에 느끼는 흥미는 평균 8.3점으로 응답하

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 총 59명 중 27명(45.8%)은 가정 내에서 장애 형제와 음악을 활용하여 시

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형제가 음악을 선호하지 않음’에 20명(74.1%)
이 응답하며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형제와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 모르겠음’에는 4명(14.8%)
이 응답하며 뒤를 이었다.

4.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유무 및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

1)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유무에 따른 형제 관계 인식, 장애 수용도, 놀이 수준의 차이 

음악 공유 경험 유무에 따라 지각하는 형제 관계 및 장애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 결과

를 두 그룹(장애 형제와의 음악 공유 경험이 있는 그룹 32명, 장애 형제와의 음악 공유 경험이 

없는 그룹 27명, 총 59명)으로 나누었다. 먼저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각 하위 영역별 그룹 점수

를 비교했을 때 친밀성 영역에서는 음악 경험 그룹(M = 85.4)이 음악 미경험 그룹(M = 74.7)보
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형제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하위 

영역(형제 갈등, 상대적 지위ㆍ권력, 경쟁의식)에 있어서는 음악 경험이 있는 그룹이 음악 경

험이 없는 그룹보다 모두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점수 비교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또한, 그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했을 때, 하위 영역 중 친

밀성(p < .001)과 경쟁의식(p = .008) 영역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밀성과 경쟁

의식에 있어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형제 갈등, 상대적 지위ㆍ권력에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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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 음악 경험이 있을 때 대상자가 장애 형제에 대해 지

각하는 친밀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경쟁의식 영역에서는 음악 경험 그룹이 점수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수는 대상자는 부모가 장애 형제를 신경 쓴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관심이 자신보다 형제에게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수용도에 있어서는 음악 경험이 있는 그룹이 32.2점으로 음악 경험이 없는 그룹과 비

교하여 4.5점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유무와 비장애 아

동이 지각하는 장애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 음악을 사용하여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을 때 대상자의 장애 수용도가 비교적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Sibling Relationship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Neurotypical Children Based on the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s (N = 59)

Variable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 SD t p

Yes (n = 32) No (n = 27)

Sibling relationships

Intimacy 85.4 ± 7.2  74.7 ± 12.2 -4.174  < .001***

Conflict 29.7 ± 4.6 31.8 ± 4.6  1.786 .079

Relative statusㆍpower 36.8 ± 2.7 38.1 ± 6.3  1.102 .275

Rivalry 24.8 ± 2.2 23.0 ± 3.0  2.754  .008**

Acceptance of Disability 32.2 ± 2.4 27.7 ± 2.6 -6.995 < .001***

**p < .01. ***p < .0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 형제와 놀이 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 중 음악 공유 경험의 유무

에 따라 형제간 놀이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

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 경험 유무에 따라 놀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악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놀이 활동 시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역할

을 나누어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놀이 도구는 공유하지만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순히 놀

이 공간만을 공유하며 각자 다른 놀이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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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vel of Interaction During Sibling Play Based on the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s
(N = 56)

Level of interaction
in sibling play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χ² p

Yes (n = 32) No (n = 24)

Sharing space but engaging in 
different play activities 3 (9.4%) 9 (37.5%)

36.918 < .001***

Sharing toys and tools without 
active interaction 1 (3.1%) 12 (50.0%)

Sharing toys and tools with 
some interaction 3 (9.4%) 3 (12.5%)

Taking turns or engaging in 
active interaction 25 (78.1%) 0 (0.0%)

***p < .001.

2)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인식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친밀성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음악 활동 진행 시 장애 형제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대상자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보다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 검정 분석 결과, F(3, 28) = 
12.168, p < .001로 장애 형제와 음악 경험 있는 대상자가 음악 경험 없는 대상자보다 장애 형

제에 대한 친밀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5>에 제시되었다.

<Figure 1> Intimacy of neurotypical children to their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music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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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t-hoc Analysis Results of Intimacy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Music Activities

Perception of 
neurotypical children

Main effect of interaction level
Post-hoc analysis*

F(3, 28) p

Intimacy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168 < .001*** a-b***, a-c***, a-d***

Disability acceptance 19.149 < .001*** a-b*, a-c***, a-d***, b-c*, b-d***

Note. The Bonferroni correction was applied for the post-hoc analysis. a: Rarely sharing opinions or talking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 The neurotypical children lead and th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llow; c: Proceeding by adjusting to and accommodating th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 
Sharing opinions equally with th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djusting together
*p < .05. ***p < .001.

또한,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수용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형제간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대상자의 장애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F(3, 28) = 19.149, p < .001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그룹은 나머지 3개 그룹(즉, 비장애 아동이 주도, 장애 형제에게 배려 및 양보,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 나눔)보다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장애 아동이 

주도하는 그룹은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2개 그룹(즉, 장애 형제에게 배려 및 양보,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 나눔)보다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형

제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한다는 그룹과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그룹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2> Acceptance of disability of neurotypical children based on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music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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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형제와의 가정 내 음악 활동 시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을 서

술 형태로 응답한 것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좋은 점은 관계적 측면, 음악적 측면, 개인

적 측면의 총 3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었다. 3개 범주 중 ‘관계적 측면’이 23명(71.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음악적 측면’에는 8명(25.0%), ‘개인적 측면’은 1명(3.1%)이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상자는 ‘장애 형제와의 정서적 공유 및 공감’과 ‘친밀감과 같이 형제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형제간 같은 활동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형제 관계

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 범주는 <Table 6>에 제시되었으며, 세부 응답 예시는 

<Appendix 1>에 첨부되었다.

<Table 6> Perceived Positive Aspects of Shared Music Experiences of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32)

Category Subcategory n (%)

Relational aspect Emotional sharing and empathy between each other  6 (18.8%)

Formation of bonds  5 (15.6%)

Play experiences with siblings/Expansion of resources 4 (12.5%)

Discovery of the value of togetherness 3 (9.4%)

Cooperative experiences with siblings 3 (9.4%)

Recognition of the uniqueness of their siblings with disabilities 2 (6.2%)

Musical aspect Sharing of musical ideas  6 (18.8%)

Improvement of musical skills 2 (6.2%)

Personal aspect Positive emotional changes 1 (3.1%)

또한 대상자가 장애 형제와 함께 음악 활동을 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 형제와의 차

이’로 인한 어려움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7명(21.9%), ‘장애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에 4명(12.5%)이 응답하며 뒤

를 이었다. 응답 범주는 <Table 7>에 제시되었으며, 세부 응답의 예시는 <Appendix 2>에 첨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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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rceived Challenges in Shared Music Experiences of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32)

Category Subcategory n (%)

Differences between siblings Differences in preferences for music/music 
experiences

9
(28.1%)

Differences in attention or interest i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8
(25.0%)

Difficulties in interactions Difficulties in coordinating opinions 7
(21.9%)

Negative perceptions on siblings with 
disabilities

Difficulties in accepting a sibling’s behavior 
or attitude

4
(12.5%)

Difficulties arised from the characteristics or 
symptoms of siblings with disabilities

Difficulties arised from insistence on 
repetition/homogeneity 2 (6.3%)

Personal aspects Burden of engaging in music activities 1 (3.1%)

No challenges 1 (3.1%)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 아동 가정에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형제간 놀이와 음악 

경험의 현황과 수준 및 비장애 아동의 인식을 조사하여 경험의 유형과 수준에 따른 비장애 아

동의 장애 및 장애 형제에 대한 인식과 비장애 아동의 필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비장애 아동의 대부분(94.9%)이 장애 형제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한 반면, 이 중 절반(44.6%)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물리적 시간을 공유하지만 그 안에서

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비장애 아동은 가정에서 장애 형

제와 함께 좋아하는 놀이 등을 하며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주로 단순한 놀이를 공유하

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 연구(Lee, Kweon, & Lee, 2010)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화된 놀이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선행 연구를 통해 가정

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친밀감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된 점(Yang, 2023)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장애-비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기반 활동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등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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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비장애 형제가 가정 내에서 음악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친밀도와 장애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형제와 음악 활동을 공유

하고 있는 비장애 아동의 형제에 대한 친밀도와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장애-비장애 형제에게 상호적 악기연주 등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제공 후 상호작용 향

상 및 긍정적 형제 관계 인식 증가가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Cho & Moon, 2022; Jung, 2023; 
Kang, 2021)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타낸다. 장애 아동과의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등이 아동 

발달기에 있어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Lee, 2014)을 고려할 

때, 놀이 상황에서의 음악적 환경이 공유된 경험의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인식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 형제와 놀이 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 중 장애 형제와 음악 경험이 있는 아동이 

형제간 놀이 활동 시에도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

악 활동이 활동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형제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음악의 공유 경험이 없는 비장

애 아동의 대다수는 장애 형제와 놀이할 때 적극적인 상호작용 없이 병행 놀이 수준에서 활동

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이 아닌 다른 매체를 활용한 놀이가 장애-비장애 형제 

사이에서 유사한 수준의 인지, 언어 기술 발달을 전제함을 요구하는 반면, 음악 활동은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정될 수 있

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Jang, 2012). 이러한 결과는 음악 활동이 형제간 다양한 

상호 교류의 맥락을 제공하며,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서 적극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음악 경험의 단순한 공유뿐만 아니라 실제 음악 경험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수준

에 따라 형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의 수준 측면에서 형제간 상호작용이

나 소통이 균형적인지, 주도권이 비장애 아동이나 장애 형제 중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즉, 경험은 공유하지만 직접적인 소

통이나 상호작용은 없는 경우)보다 형제에 대한 친밀감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장애 아동들이 실제 진행한다고 응답한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등의 음악 활동은 활

동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는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

다(Chong, 2022). 또한 비음악적 환경에서의 놀이는 인지ㆍ언어적인 발달 수준을 요구하는 경

우가 있어 장애 형제가 자신과 다름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거나 비장애 아동이 장애 형

제를 돌보거나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나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Lee et al., 2010), 
음악은 개별 아동의 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비장애 아동 역시 형제

에 대한 부담보다는 공유의 즐거움의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친밀감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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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지각하는 친

밀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장애 수용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더라도 비장애 아동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보다 협력적인 형태의 상

호작용을 경험했던 아동에 비해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수

용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장애 형제와의 놀이에서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거나 자신이 놀이를 주

도하는 경우가 많은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가 단순히 

공유된 놀이 경험의 유무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경험하는 놀이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질적 

내용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Ison et al., 201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다

른 선행 연구(Lim, 2013)는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음악 

활동을 경험했을 때 장애 수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비장애 형

제간 상호작용이나 인식에 개입하는 음악치료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상호작용에서 각 아동이 

갖는 역할이나 상호작용의 수준(즉, 동등하거나 협력적인지, 누군가에게 주도권이 많이 부여되

는지)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후 장애-비장애 형제를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각 형제들의 인식, 형제 관계 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 아동 가정 내에서 장애 형제와 비장애 아동의 음악 활동 활용 

현황 및 수준과 그에 따른 형제간 상호작용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

적인 중재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악 활동의 질적인 측면과 상호작용 전략 

측면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장애-비장애 

형제의 놀이 경험에 대한 설문 항목이 음악 경험 설문 항목에 비해 다소 부족하여 음악 경험

의 데이터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양이 적어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악 

경험과 놀이 경험에 대한 설문 항목을 평행하게 제공하여 음악 경험의 이점들을 보다 명확하

게 파악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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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Neurotypical Children Depending on 
Shared Music Experiences at Home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4)

Kwak, Yu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types, levels and frequencies of musical activities shared by neurotypical 
siblings and their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influences on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An online survey comprising 92 items was conducted with neurotypical children aged 9 
to 12 who hav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responses, and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disability acceptance depending on the intensity and types of shared musical 
experienc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en neurotypical children shared musical experiences with their 
siblings with disabilities, their perceived closeness to their siblings and acceptance of the disabi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p < .001). Furthermore, perceptions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shared musical 
experiences. When interactions occurred during musical activities between siblings, neurotypical children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loseness towards their siblings, regardless of the specific balance 
or level of communication. Conversely, disability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lower both when there 
was no interaction during the musical activities and when neurotypical children solely led the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nsights into shared music experiences at home between sibling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ces of these experiences on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Keywords: neurotypical siblings, shared music experiences, music use at home, sibling relationship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2024).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Music Therapist, Municipal Seodaemun Deaf Welfare Center,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kymt2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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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장애 형제와의 공유된 음악 경험에서 지각하는 긍정적 측면 (N = 32)

범주 세부 응답 예시 n (%)

관계적 측면

서로 간의 정서적 공유 및 공감 “서로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 6 (18.8%)

유대감의 형성 “더 깊은 끈끈한 정이 생긴다.” 5 (15.6%)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밀해진다.”

형제와의 놀이 경험/자원의 확장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4 (12.5%)

함께함의 가치 발견 “같이 놀 수 있어서 좋다.” 3 (9.4%)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웃음과 재미를 공유할 수 있다.”

형제와의 협력 경험 “서로를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한다.” 3 (9.4%)

장애 형제의 고유성 확인 “음악에 집중하는 동안은 언니가 사람 같아 보인다.” 2 (6.2%)

음악적 측면

음악적 아이디어의 공유 “서로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다.” 6 (18.8%)

“서로의 음악적 취향을 알아가며 새로운 음악을 발견한다.”

음악 기술의 향상 “서로를 도와가며 음악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2 (6.2%)

개인적 측면

긍정적인 정서 변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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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장애 형제와의 공유된 음악 경험에서 지각하는 어려웠던 측면 (N = 32)

범주 세부 응답 내용 n (%)

장애 형제와의 차이

음악/음악 경험에 대한 선호의 차이 “음악적 취향의 충돌로 인한 의견 차이” 9 (28.1%)

“좋아하는 노래가 조금 다르다.”

활동 참여의 집중도나 관심의 차이 “연습을 소홀히 하는 데에 대한 불만” 8 (25.0%)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의견 조율의 어려움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용되지 않을 때의 불만” 7 (21.9%)

“합의된 곡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

장애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

“가끔 답답하다.” 4 (12.5%)

장애 형제의 특성이나 증상으로

야기되는 어려움

반복/동질성에 대한 고집으로 인한 

어려움

“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음악이 나오면 행동이 

난폭해진다.”
2 (6.3%)

“오빠가 원하는 노래만 들으려고 할 때”

개인적 측면

음악 활동에 대한 부담 “연주 압박감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1 (3.1%)

없음 1 (3.1%)


